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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aejeong-Bogam (梅亭寶鑑) is a manuscript, it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academia because of the clear 

authorship and relevant treatment methodologies.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an extensive study on the author and the contents of the 

manuscript through the use of various data. This article revealed facts which include: 1) Author HAN Bangryeol (韓昉烈) is a Confucian 

doctor who lived in Namwon area, Jeolla province of Korea. 2) Dr. HAN’s other manuscript of Bongseong-Shinbang (鳳城神方) was 

written before 1814. 3) Maejeong-Bogam (梅亭寶鑑) collects pediatric medical records only and is focused on outbreaks and treatment 

of smallpox among children. 4) Smallpox was a national concer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doctors of the day developed 

corresponding therapies. 5) Smallpox Inoculation was carried out in Jeolla Province as early 19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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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 후기에 두창은 전국적으로 유행했으며, 이에 대
응한 결과 다수의 두창 전문의서가 완성되었다. 특히 박진희
의 󰡔두창경험방󰡕은 17세기 중엽 이후 두창 전문의서의 출간
을 알리는 시작이었으며, 이후 다른 의서들의 기본 참고서로 
활용되었다는 평을 받는다.1) 18세기 말 중국에서 조선에 도
입된 인두종법은 정약용의 󰡔마과회통󰡕에 언급되었고, 1817년
(순조 17) 이종인의 󰡔시종통편󰡕에 상세하게 기록된다. 우두
종법은 순조 연간 정약용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후 
고종 때 지석영 등에 의해 전국적인 의무접종을 하게 된다.2)

19세기 두창 전문의서는 목판으로 간행된 중국 청대 의
가의 저작과 필사로 민간에서 전해진 조선인 저작의 두 갈
래가 있다. 전자는 조선에 도입된 이후 주로 관에서 의해 
편찬 보급되었는데 朱純蝦의 󰡔痘疹定論󰡕(1713, 4권), 翟良
(자 玉華)의 󰡔痘科彙編󰡕(1628, 3권), 曾鼎(호 香田)의 󰡔痘
疹會通󰡕(15권)3)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尹志五의 󰡔鳳城神
方󰡕4), 柳瑺의 󰡔古今經驗活幼方󰡕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저술 시기가 명
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정보감󰡕의 경우 필사본이지만 서문과 발문이 
존재하고, 저자와 저술시기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학계에서 주목받았다. 김중권이 처음으로 문헌의 해제 작업
을 하였으며,5) 이보다 앞서 김희태, 안상우가 지면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김희태는 본문 중간의 발문을 처음으로 찾

1)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군자출판사. 2009:236.
2) 대한감염학회. op. cit. p. 341.
3) 일명 󰡔痘科滙編󰡕이라고도 하며, 조선에서는 尹光顔이 馬之琪의 󰡔疹科纂要󰡕와 합하여 1631년에 간행하였다. 
4) 이에 대해서는 안상우. (2013.8.29.) “봉성집” 고의서 산책(599)[민족의학신문] 또 안상우. (2003.9.1.) “봉성신방” 고의서 산책(170)[민족의학

신문]을 참조할 것.
5) 김중권. ｢매정보감｣: 이귀복. 󰡔선본해제 15󰡕. 서울:국립중앙도서관. 2013: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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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고,6) 서문을 쓴 노익원의 행적을 조사하는 성과가 있
었다. 안상우는 기존에 잘못 알려진 저술연도를 바로잡았으
며, 의학적인 의의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다루었다.7) 그러
나 저자의 거주지나 생몰연도 등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
지 못했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로서는 미
진한 바가 있었다. 본고는 이를 감안하여 본 문헌을 검토하
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지방에
서 행해졌던 두창치료의 실제 모습과 전승 과정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두창경험방󰡕 이후 지방에서 행해진 
두창 치료의 흐름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다.

Ⅱ. 본론

1. 서지사항

1) 형태서지

본 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1권 1책의 필사본이다(古
7671-91).8) 표제는 두꺼운 회색으로 좌측에 “梅亭寶鑑”으로 
앞표지 속 면에는 “臟腑總論, 梅亭寶鑑”으로 되어있으며, 책의 
크기는 19.5×22.5 cm이다.9) 본문 전체는 겹장 94張인데, 일
정한 行字의 수나 규칙 없이 계선 없는 백지에 필사되어있다.

그림 1. 앞표지 속면

2) 저술과 필사 시기

盧益遠의 서문은 崇禎三甲戌仲春에, 저자 韓昉烈의 발문
은 崇禎三甲孟春에 쓰였다. 崇禎三甲戌은 崇禎이 1644년까
지 쓰인 연호이니, 이로서 추산하면 1754년(영조 30)이 된
다. 이를 토대로 김중권은 본 문헌의 해제에서 편찬연도를 
1763년(영조 39)이라 하였다.10) 하지만 이 문헌을 영조시
기의 의서로 보면 서문을 쓴 노익원의 생존 연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만일 추정처럼 윤은종이 서문을 쓴 노익
원과 교류했던 동시대의 인물이라면 등사 시기는 당연히 
1823년이 되어야 맞다. 안상우의 지적처럼 “崇禎”은 관례적
으로 “崇禎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그렇게 추산하
면 1814년(순조 14)이 된다.11)

표지의 “癸未五月”은 1814년 이후의 계미년을 말한다. 
표지 내측의 “黑羊午月”은 “癸未五月”을 바꾼 말에 불과하
다. 따라서 필사 시기는 1823년 내지 1883년일 것이나 정
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필사자는 서문 뒤의 “海南 尹殷宗 
錄”을 통해 알 수 있다.

3) 편제

본문의 편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총목과 서문이 있고, 다음의 본론에선 두창의 증상과 치료
법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고, 마지막은 부록으로, 발문, 홍역 
치료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항목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병증세목 아래 밑줄을 그어 표시한 부분은 총목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 痘方總目, 梅亭寶鑑序

○ 痘瘡臟腑虛寒者見訂, 臟腑虛實者見訂, 痘有十候, 三
陰三陽(辨三陰三陽經候, 三陰三陽經藥湯), 痘有三症(辨
痘癍疹三證), 不快五症(痘出不快五症), 五臟五般證(痘
有五臟五般證), 稀痘方, 豫防法, 辨內傷外感, 四時主方, 
解表, 和中, 解毒, 辨外證, 辨不藥自愈, 宜食物等, 禁忌, 

6) 김희태. “1754년의 전통의서, 한방열의 매정보감” <http://blog.daum.net/kht1215/57>(2017.1.23)
7) 안상우. (2013.8.1) “매정보감(1)” 고의서 산책(596) [민족의학신문]
8) 본고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 이미지를 활용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7671-91-26.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DB(ttp://www.nl.go.kr) 활용
9) 김중권. op. cit. p.108.
10) 김중권. op. cit. p.107.
11) 안상우. (2013.8.22.) “매정보감(3)” 고의서 산책(598)[민족의학신문]. 안상우. (2013.8.15) “매정보감(2)” 고의서 산책(597)[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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痘瘡經驗方序, 初痛初熱論, 出痘三日, 起脹三日, 貫膿
三日, 收靨三日, 痘後雜症, 辨痘形色, 辨痘虛實, 辨痘陰
陽症, 聲音, 腰復痛, 驚搐, 嘔吐, 泄瀉, 喘疾, 煩渴, 附咳
嗽, 痒痛, 腹脹, 自汗, 斑爛, 寒戰, 咬牙, 尿澁, 便秘, 到
靨, 黑陷, 護眼, 痘後雜症, 痘後癰癤, 追採附錄(孕婦). 

○ 附經驗方, 跋文, 痘瘡新驗方, 紅疹用藥總方, 本方服
靈砂方.

두창총목 제목 밑에 “紅疹總目”이 별도의 항목 없이 따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소략하다.

그림 2. 총목

2. 저술 인물 연구

1) 韓昉烈

서문과 발문을 통해 이 책의 저자는 한방렬이며 자가 汝
寬, 본관이 淸州임을 알 수 있다. 서명에 붙인 梅亭은 그의 
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청주한씨 대동보를 살펴보면 저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족보에 의하면 저자는 자가 

汝寬, 안양공파 25세손이다. 韓偀의 장남으로 1755년(영조 
31)에 태어나, 몰년 미상의 해 5월 24일에 죽어 石峴에 묻
혔다. 석현은 현재의 전북 임실군 삼계면인데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남원부의 석현면이었다. 조부 韓範昌은 통덕랑(정5
품), 증조부 韓英熙는 황산찰방(종6품)을 지냈다. 그의 선
조들은 경기도에 세거했는데, 아버지인 韓偀 대에 맏형을 
뺀 삼형제가 전라도 남원부로 이거하였다.12) 한방렬의 외
조부 洪啓周는 병마절제도위(종6품) 洪禹岳의 아들로 1721
년(경종 1)에 생원이 된 바 있다.13) 집안내력으로 볼 때 
업의로 보기는 어려우며, 몰락한 서반가계 출신의 유의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저자의 생몰로 볼 때 앞 장에서 저술연
도를 1814년으로 추산한 것이 옳음을 알 수 있다.

2) 盧翼遠

서문을 쓴 西河 노익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있다. 김
희태는 1798년 전라 광주목에서 실시된 道科14)의 급제자 
명단인 御考榜을 통해 노익원은 남원에 거주했고 본관이 
豊川, 통덕랑 盧爟의 아들이며 당시 나이가 53살임을 밝혀
냈다. 또한 金은 노익원의 두 아들이 생원과 진사가 된 사
실도 조사했다.15) 연배가 더 위이므로 1754년생인 한방렬
을 서문에서 “韓君”이라 부르는 것도 이해된다. 아들 盧錫
珪가 1814년 식년시 진사가 되고, 다른 아들 盧錫璋이 
1819년 식년시 생원이 되는 당시에도 盧翼遠의 전력이 유
학이다. 따라서 이후에도 노익원은 출사하진 못했음을 알 
수 있다.16)

御考榜의 문효공 후손이라는 기록 등을 토대로 해당 인
물을 풍천노씨 족보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익원은 문효공파 
19세손인데 1746년(영조 22) 1월 23일 盧爟의 장남으로 
태어나 1815년(순조 15) 10월 8일 죽었다. 또한 자는 伯元, 
호는 後溪임이며, 두 아들을 두었고, 장지는 西倉村임이 확
인된다. 서창촌은 현재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서창리이다.

앞서 한방렬이 남원부에 거주했음은 족보를 통해 확인되
는데, 노익원 또한 남원부와 임실현이 활동무대였으므로, 
거주지가 서로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17) 따라서 둘의 교
류는 거주 지역의 연고에 기인했다.

12)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육교 정묘 청주한씨대동족보 11󰡕. 대전:회상사. 1993:58-60.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검색. 청주한씨 족보에서 韓偀의 처가에 대한 기록과 같다.
14) 왕명으로 각 지방에서 관찰사에 의해 실시된 특별과거. 광주목의 1798년 도과에 대해서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798년 광주의 과거시험󰡕. 광

주: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5:1-116에 상세하다.
15) 김희태. “1754년의 전통의서, 한방열의 매정보감”<http://blog.daum.net/kht1215/57>(2017.1.23)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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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尹殷宗

서문 끝에 필사자로 윤은종이 나오는데, 본관이 해남이라
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세한 행적은 조사
하기 어렵다.18)

3. 󰡔매정보감󰡕의 내용상 특징

1) 人痘種法의 시행

종두법을 조선에 처음 도입한 이 중 한 명은 정약용이다. 
그가 저술한 󰡔마과회통󰡕의 種痘心法要旨는 종두 시술 도입의 
목표를 가졌다. 이종인은 정약용의 종두법을 이어받아 인두
종법을 시술하였으며 1817년에 󰡔시종통편󰡕을 저술했다.19)

󰡔매정보감󰡕의 서문을 보면 내용 첫머리에 種痘新法이 실
려 있고, 발문에는 種, 時, 紅 三方을 함께 기록하였다고 했
다. 이 문헌이 작성된 시기(1814년)로 볼 때 종두신법은 
우두법이 아닌 인두법을 말한다. 따라서 본문 중에 인두법
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존 필사본에는 그러
한 내용이 없다. 이는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
외하였거나, 필사자가 접한 사본이 내용이 완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현존본에 관련 내용이 없지만, 서발문을 통해 원래 
인두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문 기
록에 의해 저자의 시술 행위도 확인된다. 이는 순조 초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이미 인두법이 시행되었다는 근거가 된다. 
당시 조선에 도입된 중국의 인두종법은 인도에서 유래된 
것인데, 솜으로 된 면봉에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묻힌 후에 
접종 대상자의 코 속에 넣어주는 방법이었다.20)

인두종법 도입과 관련된 박제가, 이기양, 정약용, 이종인
과 더불어 이 책의 저자인 한방렬 또한 양반 가계에 속하
는 인물이다. 선진 의학을 받아들이고, 의학 발전을 발전시

켜 나감에 있어 유의들이 지도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
실인데, 한방렬 또한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선행 의서와의 상관관계

본문의 첫 대목은 명대 의가인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 
그대로 전재된 내용이다. 서문 뒤의 세 항목인 痘瘡臟腑虛
寒者見訂, 臟腑虛實者見訂, 痘有十候은 모두 󰡔만병회춘 권7 
소아편󰡕｢두창문｣의 첫 대목이다.21)

三陰三陽(辨三陰三陽經候, 三陰三陽經藥湯의 출처는 명
대 의가 이천의 󰡔편주의학입문 외집 권5󰡕｢소아문｣에서 인
용한 내용이다.22)

痘有三症 이하는 󰡔동의보감･잡병편󰡕｢소아문｣에서 전재된 
내용이다. 痘有三症(辨痘癍疹三證), 不快五症(痘出不快五症), 
五臟五般證(痘有五臟五般證)은 순서만 바꾸어서 같은 문헌
에 실려 있다.

다음으로 박진희의 󰡔두창경험방󰡕 서문이다. 이 서문으로 
인하여 󰡔매정보감󰡕이 󰡔두창경험방󰡕을 인용한 문헌이란 추
정을 들게 하지만, 실제로 두 의서의 목차와 내용을 비교하
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두창경험방󰡕의 본문 항목은 夫痘
瘡爲病으로 시작해 稀痘方, 辨痘法, 飮食, 禁忌, 發熱三朝, 
出痘三朝, 出痘終日, 出痘時變痘經驗, 起脹三日, 貫膿三日, 收
靨三日 순인데23) 일견 󰡔매정보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
히 내용을 살피면 다르다. 예를 들어 󰡔매정보감󰡕은 稀痘方
에서 延生第一方 다음으로 兎紅丸 등이 나온다. 그런데 󰡔두
창경험방󰡕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이는 󰡔두창경험방󰡕과 󰡔매
정보감󰡕 둘 다 󰡔동의보감･잡병편󰡕｢소아문｣의 편제를 따랐기 
때문이다. 김상현은 이러한 편제가 명대 의서 󰡔古今醫監󰡕
(龔廷賢 저술)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허준의 󰡔언해두창집요󰡕
와 󰡔동의보감･잡병편󰡕｢소아문｣에서 해당 방식을 활용했다
고 분석했다.24) 이밖에 豫防法, 辨內傷外感, 辨外證, 辨不
藥自愈, 宜食物等, 禁忌 또한 󰡔동의보감･잡병편󰡕｢소아문｣에
서 인용된 내용이다.25)

17) 풍천노씨세보편찬위원회. 󰡔풍천노씨세보 상󰡕. 대전:회상사. 1975:106.
18) 해남윤씨중앙종친회, 전자족보(http://www.haenamyun.com)를 검색했으나 동명이인은 없다. 족보명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19) 대한감염학회. op. cit. pp. 287-304.
20) 반면 유럽의 인두종법은 천연두 환자의 고름 집에서 채취한 고름을 접종받아야 할 사람의 피부에 만든 작은 상처에 넣어주는 방법이었다. 월

리엄 맥닐 저.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파주:한울. 1992:272-279.
21) 공정현 저. 주갑덕 역. 󰡔국역 만병회춘󰡕 (하). 서울:계축문화사. 1977:331-332.
22) 이천. 󰡔편주의학입문 외집권지오󰡕. 전주:전라감영. 182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무구재古7673-38.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검색을 활용했

다. “太陽病，惡寒身熱，小便赤澀，出不快，宜荊芥防風甘草湯.. - 이하 생략 -”
23) 박진희. 󰡔두창경험방󰡕. 필사지 미상. 개인소장본. 이 소장본은 상주중간본을 필사한 책이다.
24) 김상현. ｢두창경험방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4):40.
25) 󰡔매정보감󰡕은 󰡔언해두창집요󰡕가 아닌 󰡔동의보감 잡병편󰡕｢소아문｣의 내용을 인용한다. 󰡔언해두창집요󰡕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번역본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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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時主方은 출처미상이다.
解表, 和中, 解毒 항목과 初痛初熱論 이후 이어지는 痘後

雜症부터 孕婦까지의 본문 내용은 두창 전문의서인 󰡔봉성
신방󰡕에서 전재되었다.26) 예를 들어 그림 3, 4, 5를 보면 󰡔두
창경험방󰡕의 發熱三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봉성신방󰡕과 󰡔매
정보감󰡕은 내용이 동일한데 반해, 󰡔두창경험방󰡕은 다르다. 
이는 󰡔봉성신방󰡕이 이 내용을 󰡔두창경험방󰡕이 아닌 󰡔동의
보감󰡕｢소아문｣에서 전재했기 때문이다. 󰡔봉성신방󰡕은 여러 
다른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이본에 따라 發熱三朝로 쓰기도 
하고, 初熱三朝로 쓰기도 한다. 󰡔매정보감󰡕은 初熱三朝로 
쓰는 계열을 인용문헌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봉성신방󰡕의 저술 시기는 여러 전본에서 간기가 
적혀있는 것이 없어서 명확하게 고증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간행시기가 밝혀진 󰡔매정보감󰡕에 인용된 사실로 미
루어 늦어도 1814년 이전에 이미 成書되었다고 추정이 가
능하다. 따라서 󰡔매정보감󰡕이 조선 후기 두창 전문의서의 
저술과 간행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지표문헌으로 삼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매정보감󰡕의 初痛初熱論 부분

그림 4. 󰡔봉성신방󰡕 初熱三朝 부분(개인소장)

그림 5. 필사본 󰡔두창경험방󰡕 發熱三朝 부분(개인소장)

비교했다.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역. 󰡔국역 언해두창집요󰡕(󰡔국역 허준의학전서 3󰡕).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1:3-176.
26) 󰡔봉성신방󰡕은 여러 필사본이 존재하며 사본에 따라 일부 내용의 가감이 있다. 항목 비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과 개인 소장본을 토대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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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採附錄은 孕婦에 관한 내용인데, 󰡔봉성신방󰡕의 해당항
목 첫 대목만 인용하고 이후 내용은 다르다. 이후 내용에서
는 孕婦痘瘡 및 이에서 파생된 태아의 두창에 대한 처방들
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처방은 千金內托散, 升淸平胃散, 淸
毒活血湯, 二角黃龍散이다. 淸毒活血湯은 청대 의서인 󰡔의
종금감󰡕에 인용된 처방인데, 처방구성이 다르다. 千金內托
散은 청대 의가인 馬之騏의 󰡔疹科纂要󰡕를 통해 널리 보급
된 처방이다. 󰡔진과찬요󰡕가 청대 의가의 마진 치료서 중 널
리 보급되었음은 후대 인용문헌으로 추정할 수 있다. 二角
黃龍散은 󰡔마과회통･합편󰡕에 실린 처방과 二角黃龍湯과 내
용이 동일한데 이름만 다르다.27) 이들 처방의 전승이 지금
은 실전된 책에 의한 것인지, 저자가 여러 책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청대 두창 치료에 
대한 성과가 반영된 것은 알 수 있다.

이상의 인용 의서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6. 󰡔봉성신방󰡕목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28)

항목 인용문헌
痘瘡臟腑虛寒者見訂 󰡔만병회춘󰡕｢두창문｣

臟腑虛實者見訂 上同
痘有十候 上同
三陰三陽 󰡔의학입문󰡕｢소아문｣
痘有三症 󰡔동의보감󰡕｢소아문｣
不快五症 上同

五臟五般證 上同
稀痘方 / 豫防法 上同

辨內傷外感 上同
四時主方 출처미상

解表 / 和中 / 解毒 󰡔봉성신방󰡕29)
辨外證 󰡔동의보감󰡕｢소아문｣

辨不藥自愈 上同
宜食物等 / 禁忌 上同
痘瘡經驗方序 󰡔두창경험방󰡕｢서문｣30)
初痛初熱論 󰡔봉성신방󰡕31)
出痘三日 上同
起脹三日 上同
貫膿三日 上同
收靨三日 上同
痘後雜症 上同
辨痘形色 上同
辨痘虛實 上同

辨痘陰陽症 上同
聲音 / 腰復痛 上同
驚搐 / 嘔吐 上同
泄瀉 / 喘疾 上同

煩渴 / 附咳嗽 上同
痒痛 / 腹脹 上同
自汗 / 斑爛 上同
寒戰 / 咬牙 上同
尿澁 / 便秘 上同

到靨 / 黑陷, 護眼 上同
痘後雜症 / 痘後癰癤 上同

追採附錄(孕婦) 󰡔봉성신방󰡕32), 󰡔마과회통󰡕33) 外

표 1. 󰡔매정보감󰡕 본론의 인용문헌

이상으로 볼 때 󰡔매정보감󰡕의 본문은 조선 의서인 󰡔동의
보감󰡕과 󰡔봉성신방󰡕이 주요 인용문헌이며, 중국 의서인 󰡔만
병회춘󰡕, 󰡔의학입문󰡕도 일부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만병
회춘󰡕과 󰡔의학입문󰡕은 비록 중국의서이나 저자는 조선 판
본을 활용하였을 것이다.34)

27) 서울대학교 천연물연구소 편. 󰡔마진기방 마진편 마과회통󰡕. 서울:오롬시스템. 1995:571.
28) 청구기호 古7670-26. 이 책에서는 發熱三朝란 제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내용은 개인소장본과 동일하다.
29) 氣類凡四十五品 條에 수록. 󰡔봉성신방󰡕의 解毒條와는 내용이 다르다.
30) 서문의 위치는 원래의 위치가 아니라 필사자의 실수이거나, 필사자가 저본으로 삼은 본의 착오로 보인다. 앞뒤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다.
31) 發熱三朝 條에 수록. 이하 出痘三日부터 痘後癰癤은 항목 이름과 내용이 󰡔봉성신방󰡕과 동일하다.
32) 附孕婦痘瘡 條의 첫대목.
33) 첫 대목을 제외하면 󰡔마과회통󰡕 등에서 인용하고 있다.
34) 조선판 󰡔만병회춘󰡕에 대해서는 양영준, 안상우. ｢조선의서 증보만병회춘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119-14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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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두창에 대한 기본이론은 허준의 견해를 따르면서, 
일부 명대 의가의 설로 보충하고, 증상별 감별과 치료는 조
선의서인 󰡔봉성신방󰡕을 주를 삼으면서 당대 유행하던 정약
용과 청대 의가의 처방 등으로 일부 보완했다. 현존본의 내
용에는 없지만 종두법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면, 그 체제는 
당대 두창치료 의학의 집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질환의 병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존에 축적된 처방
과 진단에 대한 성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치료의학의 발
전 과정을 보여준다.35)

3) 임상경험 醫案의 수록

󰡔봉성신방󰡕 인용 내용 이후 경험방 등은 다른 의서에 없
는 저자의 독창적인 부분이다.

특히 痘瘡新驗方 항목에는 10례가 넘는 소아 두창 치료 
의안이 실려 있다.36) 19세기 두창 치료에 대한 많은 필사
본이 있지만, 실제 의안의 사례가 수록된 경우는 희소하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두창전문서에 의안을 싣는 사례
는 조선 전기 󰡔창진집󰡕의 권미에 부록되어 있는 ‘本朝經驗
方’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37) 󰡔매정보감󰡕 보다 앞선 
시기 박진희의 󰡔두창경험방󰡕에서도 발견된다. 박진희의 󰡔두
창경험방󰡕은 허준의 두창 인식을 따랐지만 󰡔두창경험방󰡕은 
이 점에서 독특한 면이 있고, 이후 두창 전문서에도 영향을 
준다. 󰡔두창경험방󰡕에서는 부녀 1례, 남자 3례가 실려 있다. 
󰡔매정보감󰡕의 의안은 성인 없이 소아의 사례에 집중되면서 
소아두창전문서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이는 당시 두창의 유
행이 잦아지면서 소아 시절에 이환되었다가 살아남나 면역
을 가진 성인들이 늘어났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봉성신방󰡕
은 󰡔두창경험방󰡕의 의안만을 인용하였을 뿐, 독자적인 경험 
의안을 추록하지는 않았다.

그림 7. 발문 및 痘瘡新驗方

덧붙여 19세기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의가가 남긴 
의서 중에 의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저자 미상의 󰡔명의경험록󰡕,38) 은수룡의 󰡔은수룡경험
방󰡕,39) 장태경의 󰡔우잠잡저󰡕40)를 들 수 있다. 즉 현존하는 
19세기 의안의 상당수가 전라도 의가들의 저작물이다. 물론 
향후 좀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가변적일 수 있지만, 현존하는 사례 자체가 많다는 점
은 분명 유의해야할 점이다. 그렇다면 의안의 기록을 호남
지역 향토의학의 한 가지 특징적인 일면으로 생각해 볼 수
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Ⅲ. 결론

󰡔매정보감󰡕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
35) 두창 치료는 우두종법의 국가적인 의무 시행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조선 중기까지만 하여도 두창의 주원인으로 胎毒이 언급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그런 인식은 없다. (예를 들어 허준. op. cit .p.1719. “痘癍疹三證專有胎毒”)의학은 경험의 축적을 토대로 오류를 수정해가며 더 
나은 치료술을 찾아 나아간다. 한번 체계를 이룬 의학이론은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소한 오류를 계속 수정해가면서 틀을 제공한
다. 허준의 천연두 병리론은 17세기 초반에 시작해서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 의학의 체계이론으로 작용했다. 이 틀 속에서 치
료 경험이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더 세밀한 감별진단과 처방 구사가 일어나게 된다.

36) 󰡔매정보감󰡕 수록 의안은 환아의 연령과 성별, 증상을 먼저 적고, 치료에 따른 증후 변화를 기록하는데, 잘못된 치료에 따른 부작용, 처방의 복
용량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번째 의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十一歲男兒, 自初痛大發腰痛悶亂身無定處而不食. 故連用神解
湯五貼則, 喉痛幷發而咳. 故更用甘吉湯加枳殼前胡則, 乃發表而黑點半雜者漸消. 又爲挾疹者, 以消毒飮解而, 連用保元湯二貼, 多用合鷄煎湯則, 諸
虐盡退善食善行之.” 이 의안은 수록된 다른 의안에 비해 치료과정이 단순하고 소략한 편이다.

37) 임원준 등 원저, 이우성 편. 󰡔창진집󰡕(영인). 성남:아세아문화사. 1997:441-450.
38) 이정현. ｢신규 발굴 의안 명의경험록 연구｣. 한약정보연구회지. 2016;4(3):51-61. 참조
39) 이선아. ｢19세기 고창지방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안｣. 한국의사학회지. 2005;8(2):63-91. 참조
40) 홍세영, 안상우. ｢우잠잡저에 관한 일고｣. 호남문화연구. 2009;46:277-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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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첫째, 󰡔매정보감󰡕의 저자 한방렬은 전라도 남원부에 거주

했던 유의로서 자가 汝寬, 본관이 淸州이며, 서명에 붙인 
梅亭은 그의 호로 보인다. 그는 서문을 쓴 노익원과 같은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교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매정보감󰡕의 저술시기가 1814년 무렵으로 밝혀짐
에 따라 이 책에 인용된 두창전문서 󰡔봉성신방󰡕의 저술시
기를 1814년 이전으로 고증할 수 있었다. 󰡔봉성신방󰡕의 저
술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 

셋째, 소아 의안을 채집, 수록하여 소아두창 전문서로서
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
존 두창서의 의안은 조선 전기 󰡔창진집󰡕을 필두로 󰡔두창경
험방󰡕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 매우 드문 편이
며, 대개 소아만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순조 초기에 전라도에서 인두법이 비교적 널리 시
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본 문헌을 비롯하여 19세기 전라도를 중심
으로 활동한 의가가 남긴 의서 중에 의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견된다. 이는 호남 향토의학의 한 가지 특징으
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존본은 저술 당시의 사본
이 아니라 후대의 전사본으로 원문 탈락이 일부 의심된다. 
향후 또 다른 사본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고증이 좀 더 
정밀해 지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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